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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서론]

메밀은 우리나라의 고유작물로서 자급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량성 증대를 위한 육종과 생리생태 및 재배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왔었다. 최근에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가 

벼를 중심으로 많이 진전하고 있으나, 메밀 고기능성 및 고품질 품종육성 및 생산기술 개발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메밀은 우리나라 자급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동안 수량성 증대를 위한 육종과 생리생태 및 재배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메밀의 고기능성 및 고품질 품종육성 및 생

산기술 개발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일반메밀과 쓴메밀 유전자원의 주요 농업형질을 

조사하여 재배기술의 확립과 새로운 품종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20년도에 메밀 50자원을 수집하여 충북대학교 부속농장 유전자원 포장에서 재배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식거리는 15 

X 20cm로 하며, 쓴메밀을 제외한 일반메밀은 망실재배 하였다. 파종은 일반메밀은 4월 26일, 쓴메밀은 8월 23일에 줄뿌림하

였으며, 발아 1주 후 1주 1본씩 남기고 솎아주었다. 

[결과 및 고찰]

일반메밀, 쓴메밀 모두 초기생육이 50%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반메밀, 쓴메밀에서 초기생육이 불량한 자원은 관찰되지 

않았다. 개화기는 일반메밀은 4월 말에 파종하여 5월 30일~7월 30일까지 개화하였으며, 쓴메밀은 8월 말에 파종하여 9월 초, 

10월 중순에 개화하였다. 일반메밀과 쓴메밀은 처음 개화가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까지 약 50일 후에 개화기를 나타내었다. 

메밀의 엽색에는 연한녹색, 녹색, 진한녹색을 띠었으며 특히, 일반메밀은 녹색, 진한녹색이 쓴메밀은 진한녹색이 많이 관찰되

었다. 일반메밀과 쓴메밀의 줄기색을 연녹색, 연홍색, 홍색, 진홍색, 기타, 혼립으로 조사를 하였다. 줄기색은 일반메밀, 쓴메

밀 모두 연녹색, 연홍색, 홍색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연녹색을 많이 나타냈다. 일반메밀의 종피색은 진갈색이, 쓴메밀은 

진갈색, 검은색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메밀, 쓴메밀은 개화기에 가까워질수록 줄기색이 연녹색에서 홍색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꽃색은 대부분 흰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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